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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밀리는 아빠와 함께 물속에 

서서 웃음을 지었어요. 

오늘은 에밀리가 몇 주 동안 

기다려 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에밀리는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침례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에밀리는 눈을 감고 아빠의 침례 

기도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코를 막고 눈을 감은 뒤, 아빠가 자신을 

물속에 넣으실 때 무릎을 살짝 굽혔어요.

아빠는 재빨리 에밀리를 다시 끌어 올리셨어요. 에밀리 

몸에서 물이 흠뻑 쏟아졌어요. 눈에 물이 들어가서 닦아 

내야 했지만, 에밀리의 얼굴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이제는 무언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새롭고, 행복한 

기분이 에밀리 마음속을 가득 채웠어요. 앞으로도 언제나 

이런 느낌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기를 바랐어요!

아빠는 에밀리를 꼭 안아 주셨어요. ‘이 좋은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옳은 일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면 되는 거야!’ 

에밀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는 차에서 현관까지 달음질쳤어요. 

네 살배기 남동생 조나도 에밀리를 따라서 똑같이 달려 

나갔어요. 에밀리가 현관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자, 

조나는 에밀리의 치마를 뒤로 세게 잡아당겼어요.

“하지 마!”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에밀리는 조나의 

손에서 치맛자락을 빼앗고는 조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다시 깨끗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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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려는 

결심이 하루도 못 

가다니!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돈 넬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우리가 침례를 통해 성약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란다. 나는 너로 인해 기쁘구나. 계속 나아가거라.’”

데일 지 렌런드,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음”, 『리아호나』, 2023년 5월호, 36쪽.

그러다 에밀리는 갑자기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마음속에 불쾌한 기분이 가득해졌어요. 에밀리는 조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비켜 줬어요.

“미안해!” 에밀리가 달려가는 조나 뒤에 외쳤어요. 

에밀리는 방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구주시라면 조나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빨리 엉망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걸까요? 그 새롭고 행복했던 느낌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망쳐 버렸어.’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옳은 일만 

선택하려는 결심이 하루도 못 가다니!

다음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교회에 갈 준비를 하던 

에밀리는 조나에게 소리 질렀던 일을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 

일로 마음이 착잡했어요.

성찬식 모임에서 감독님은 에밀리에게 앞으로 나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밀리는 확인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에밀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빠는 에밀리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살짝 

얹으셨어요.

에밀리는 아빠가 기도를 시작하시자 눈을 감았어요. 

에밀리는 아빠가 “성신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에밀리는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에밀리,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취할 때마다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생각하며,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기를 

바라노라.” 

아빠가 축복을 마치셨을 때, 에밀리는 행복과 평안을 

느꼈어요. 에밀리는 성신이 자신에게 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있기에 에밀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에밀리는 조나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에밀리가 앞으로 더 

노력하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에밀리는 아빠와 함께 자리로 돌아가면서 활짝 웃었어요. 

이어서 성찬식이 시작되었고, 에밀리는 이번 성찬이 무척 

기다려졌어요. ●


